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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 서울주보: 서울주보 역사

1980년 6월 1일 

삼위일체 대축일

에 김수환 추기경

은 서울주보 2면에 

“친애하는 교형자

매 여러분!”이라는 

제목으로 메시지를 

발표했습니다. 

당시의 혼란스

럽고 모든 것이 잘 

확인되지 않은 상

황에서 김수환 추

기경은 아주 빠른 

시간에 시국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신 것입니다. 

김 추기경의 메시지에는 사태가 평화적으로 해결

되어야 한다는 완곡하지만 강력한 권고가 담겨있습

니다. 

1980년 5월 18일부터 전국 계엄령이 선포되면서 

서울 등 대도시의 대학 캠퍼스에 계엄 군인들이 진입

하였습니다. 당시 4~5월에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

가 계속되고 있었

습니다. 

5월 18일 아침

부터 전국 대학의 

휴교령에도 불구하

고 광주 전남대 앞

에 대학생들이 모

여들었습니다. 

계엄군은 이들

을 거칠게 폭력적

으로 해산시켰습니

다. 이날 오후에도 

광주 시내 곳곳에

서 계엄군의 폭력적 진압으로 사상자가 다수 발생하

였습니다. 시민들까지 합세하여 그 다음에도 시위는 

걷잡을 수 없게 전개되었습니다. 그리고 결국에는 계

엄군의 총격 발포로 사상자들은 더욱 늘어나게 되었

고, 광주 지역은 철저하게 봉쇄되어 출입은 물론 전화

도 불통인 상태가 되었습니다. 당시에 철저한 보도 통

제도 이루어졌습니다. 

광주의 비극적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았고 언론


